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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윤후덕·인태연 공동본부장, 민병덕·박용갑 수석부본부장)이 

27일 대전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대전 전통시장 상인, 은행동 상인을 각각 만나 대전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은 “대전 전통시장 상인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만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윤후덕 공동본부장님과 박용갑 수석부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전통시장 빈 점포에 청년 상인 창업 시 

저금리 대출 지원, 경로당 조성을 통한 공간 활용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전 전통시장 상인들은 또 ▲소상공인 육아휴직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형평성 제고,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 추진 시 부실 

화재감지기 등 선정 방지 위한 상인회 의견 반영, ▲전통시장 중장기 역량 강화 위한 

시장매니저 제도 개선, ▲상인회 운영비 지원 확대, ▲부사전통시장 한화이글스 구장 인근 

전기·가스·수도 불편 해소를 통한 먹거리타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 은행동 상점가 상인은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범위 유연화, ▲소상공인 

연체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 한화이글스 경기 

생중계 통한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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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대전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지역화폐 예산 확대, 빈 점포 활용 제고, 시장매니저 제도 개선 등 논의

- 박용갑 “얼어붙은 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 다할 것”

- 윤후덕 “대한민국 정상화·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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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공동본부장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직속 비상 경제 

대응 TF를 만들고,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분들이 대출받은 9조 원 중 4조 원에 대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을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대전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나보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내수 경제와 골목상권 소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말씀하신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만큼, 

꽁꽁 얼어붙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윤후덕 공동본부장과 박용갑 수석부본부장,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을 비롯해 중앙로지하상가, 신중앙시장, 중리전통시장, 한민시장, 

신도꼼지락시장, 송촌전통시장, 중앙메가프라자, 전통중앙도매상가, 산성뿌리전통시장, 

문창전통시장, 법동시장, 용운시장, 은행동 상점가 관계자가 참석했다. /끝/

※ 첨부자료 : 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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